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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늘어난다 지적에…금융위, 은행에 '구두 경고' 한국경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DSR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가계 부채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

가계빚 또 '역대최대'…대출 2년반來 최대↑, '빚투'도 사상최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37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아…

특히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돈까지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열풍에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은 2분기에 7조9천억원이나 늘어

손병두 "코로나19 대출만기연장 가급적 8월 내 확정" 파이낸셜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한시조치 연장 여부를 가급적 8월 내 확정·발표하겠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 피해가 가중된 만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아직 갈 길 멀다”…4대 은행 글로벌화 구호만 요란 데일리안

4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평균 TNI는 11.58%로 집계...이는 6개월 전(11.0%) 대비 0.5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TNI가 60~75% 수준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가장 높아…포화상태인 국내 영업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은행들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탄력이 붙을 것

장마 가니 폭염... 보험사 "손해율 관리 어쩌나" 조선비즈

올해도 역시 장마철을 지나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개사의 지난달 손해율은 전월 대비 약 1%P가량 오른 84.8~86.5%로 잠정 집계

올해는 긴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우려...덥고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증가할 때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성생명이 버린 공동재보험…IFRS17 대비책 흥행 ‘적신호’ 뉴스웨이

유호석 삼성생명 부사장, “재보험을 통해 역마진을 헤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헤지 가능 여부를 떠나서 부가되는 비용이 과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그러나 삼성생명이 공동재보험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

국내보다 10배 비싼 수수료… 증권사, 해외주식 열풍에 함박웃음 조선비즈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보다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어 쏠쏠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약 169조1,47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소수의 증권사만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니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직 국내 주식 수수료 인하 경쟁보다 치열하지 않아...57개 증권사 중 18곳 만 서비스 제공

'모바일' 토스증권, 내달 본인가 신청…애널 채용 등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가 다음달 금융당국에 토스증권 본인가를 신청... 토스 관계자, "현재 인적·물적 요건을 마무리 점검 중...9월 중에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

박재민 토스준비법인 대표가 토스증권의 대표를 맡을 예정...먼저 국내주식 중개 서비스를 선보인 후 해외주식 중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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